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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화칼슘, 제설용 토양오염 유발
산림과학원, 고농도 염류로 축적 … 잎 탈수에 광합성기능 저하도

극심한 한파와 잦은 폭설로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토양 및 가로수에 2차 피해가 우려

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국립산림과학원은 제설용으로 뿌려지는 염화칼슘, 염화나트륨 때문에 가로수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

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
제설용 염화칼슘의 피해는 겨울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최저기온이 영상 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3월부터 급

속하게 잎의 탈수현상과 광합성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.

또 제설작용을 마친 염화칼슘은 토양에 고농도의 염류로 쌓여 식물 잎의 황화나 괴사, 조기 낙엽, 신진대사

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.

동백나무, 후박나무 등 상록성 수종은 내염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설제에는 염류 외에 많은 양

의 염소도 포함돼 있어 식물세포에 독성을 주는 염소 축적에 따른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.

산림과학원 관계자는 “겨울철에는 제설제 살포가 불가피하지만 가로수 인근 토양에 염류 등이 쌓이지 않도

록 배수를 철저히 하고 환토, 객토, 유기물자재 투입 등 토양도 관리해야 가로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”이라

고 충고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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